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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송영훈 씨의 ‘관세음보살의 보살

핌’이다.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움을 일러스트 

영상으로 표현했다. 송영훈 씨는 불교의 아름

다움을 연꽃과 정병, 화관 등 상징물을 연결해 

차분한 음률과 함께 마음을 평혼하게 하는 영

상으로 재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주소(youtu.be/m06ibpvlNGQ)

최우수상은 중앙승가대 재학생인 이수현 

씨의 ‘붓다가 되고 싶은 중생들의 가무’이다. 

말 그대로 부처님이 되고 싶은 청년들의 춤

과 노래를 담고 있다. 부처가 되기 위한 바람

과 피나는 노력의 과정을 재미있는 가사와 노

래를 통해 표현했다. ‘붓다야~붓다야~붓다야

~’등 여운이 남는다. 

영상주소(youtu.be/IBNaLRkh9TQ)

우수상에 선정된 금당선원 무여 스님의 ‘무

여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여행’이다. 무여 스

님은 유튜브에 무여 스님TV를 진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다. 법주사, 보탑사, 선암사 등 

무여 스님이 그동안 진행해온 사찰탐방을 축

약하여 짧은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영상주소(youtu.be/RZCb_bKA5Ss)

우수상에 선정된 박정인 서울교대 재학생

의 ‘템플스테이’ 영상은 9월 28일부터 29일까

지 서울교대 불교동아리 불연의 템플스테이 

여정을 담은 것으로 초심자인 대학생들이 처

음 목탁습의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등의 모

습을 다뤘다. 

영상주소(youtu.be/2kaAechFDuk)

최우수상에 선정된 동국대 재학생인 혜공 

스님의 ‘외국인 포교-피터와의 대화’는 짧은 

영상이지만 외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

에 관심이 많은 네덜란드 친구인 피터에게 한

국불교에 대해 알려주고 짧은 시간이나마 직

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절과 명상 등을 함께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주소(youtu.be/newIOwOxlp4)

우수상에 선정된 김계윤 씨의 ‘행복을 일깨

우다’는 지친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행복을 되찾는 직장인 가장의 모습을 플래시 

무비로 담았다. 3040세대들에게 불교의 역할

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수작이다. 

영상주소(youtu.be/ugaVYgYHZsU)

우수상은 강산 씨의 ‘자네 수인이라고 아는

가?’이다. 강산 씨는 아이고절런을 통해 유튜

브에서 톡톡튀는 영상을 대중에 선보이고 있

다. 이번에 선정된 영상은 ‘수인’에 대한 설

명으로 펑키한 음악과 함께 수인의 여러 가지

를 설명했다. 

영상주소(youtu.be/0DWY2Svby2E)

우수상에 선정된 음악가 양영재 씨의 천상

천하유아독존 영상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천상천하 유아독존’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

로 만든 음악과 기도 신행의 모습을 함께 영

상으로 표현했다. 

영상주소(youtu.be/a_pu05VebTw)

2019청년대학생 

신행축제 

영상공모전

포교원 영상공모전에 톡톡튀는

아이디어 돋보이는 44점 접수

‘관세음보살 보살핌’ 대상 수상

11월 2일 열린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영상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불자 크리에이터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불자 청년유튜버 열정 확인하세요

청년들의 다양한 신행문화를 담은 

영상 공모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

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조계종 포

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

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

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9 청년대학

생 신행축제’를 열고 영상공모전 시

상식과 영상 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불자대학생들의 톡

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 44

점이 접수됐다. 포교원은 전문심사진

을 구성해 미래세대 포교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대상과 최우수, 우수상 등 

8개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청춘, 2019년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가 불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정과 용기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밝은 미래를 

축원하며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

했다. 노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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